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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불법유통방지추진
환경부는G20 정상회의에대비해화학물질불법유통방지대책을적극추진한다.
화학물질을불법취득해악의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환경부는 2월22일부터염산,
질산암모늄 등 테러, 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
하고있다.
또 4월부터는전국 6000여개유독물영업등록기업과시중화공약품판매기업에화학물질불법유통방지홍보
물을배포하고집중홍보할예정이다.
홍보물에는염산등유독물을판매할때구매자의인적사항과구매하고자하는화학물질, 사용목적등을확인하
고의심구매자에대해서는환경부, 국가정보원, 경찰서등관계기관에신고할것을당부하고있다.
특히, 유독물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해판매내용을기록해야하며, 위반하면과태료 200만원이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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